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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 신입생이 느끼는 심리적 진로장벽 해소를 위한 집단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적용하고, 심리적 진로장

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처치집단에 8명, 비교집단에 9명을

할당하여 처치집단에는 7회기에 해당하는 심리적 진로장벽 해소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비교집단에는 아무런 처치를 하

지 않았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각각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로 심리적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결정성검사를 실시한 후 사전 사후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심리적 진로장벽점수는 비교집

단에 비해 처치집단의 점수가 유의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점수는 비교집단에 비해 처치집

단의 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결정성점수는 비교집단에 비해 처치집단의 점수가 유의하게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집단프로그램은 대학 신입생의 심리적 진로장벽 인식을 낮추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기결정

성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의 활용과 향후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대학 신입생, 심리적 진로장벽, 집단프로그램,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결정성

Abstract  This study set out to organize and apply a group program designed to resolve the psychological career 
barriers of university freshmen and test its effects on their psychological career barriers,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making, and self-determination. For this purpose, the investigator divided the subjects into a treatment group 
of eight and a comparison group of nine, implemented a group program designed to resolve psychological career 
barriers over seven sessions, and applied no treatment to the comparison group. In an effort to examine the program's 
effects, the investigator conducted tests on psychological career barriers,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making, and 
self-determination in the pre- and post-test both in the treatment and comparison groups and examin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treatment group made a significant decrease to its 
psychological career barriers scores compared to the comparison group; second, the treatment group made a 
significant increase to its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making scores compared to the comparison group; and 
finally, the treatment group also made a significant increase to its self-determination scores compared to the 
comparison group with a significant enhancement. That is, the program was effective for lowering the psychological 
career barriers of university freshmen and improving their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making and 
self-determination. The study also discusses the utilization of its findings and future study.

Key Words : University freshmen, Psychological career barriers, Group program,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making, Self-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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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진로는 인간의 일생을 통해 발달하는 전 생애 과업의

하나이며,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발전시켜 진로를 잘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특히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연결하는 대학생 시기는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주체적으로 탐색하고준비하여 직

업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 대학생들은 치열한 입시위주와 과열경쟁구도 속에

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충분히 경험하고 탐색하지 못

한 채 진로를결정하거나, 자신의 결정이 아닌 부모나 중

요한 타인의 결정에 의존하여 대학에입학하는 대학생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다.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1]를 살

펴보면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진로와 직업선택의

문제로 나타났다. 즉, 상담 받고 싶은 내용의 1순위로 진

로문제가 58.4%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46%가 현재 스

트레스의 원인이 진로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im et al.[2]의 연구결과, 대학 신입생들은진로스

트레스뿐만 아니라 취업스트레스가 높으며 이러한 스트

레스로 인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았다. 한편,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대학생활 적응 간

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밝혔으며[3], 특히 대학신

입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결정해 나

갈 때취업과직업에관한기대와만족도를높일수 있다

고 하였다. 아울러 대학 신입생들이 지각하는 진로에 대

한 학습된 무기력이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 확신에 부정

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4]를 통해 볼 때 진로지도에 대

한 개입은 신입생 때부터 조기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

다. 그러나 대학 신입생들은 여전히 진로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진로선택에 있어서 자기 확신이없음을 호소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즉, 효과적인 진로지

도는 대학 신입생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지도하는 것

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진로발달연구자들은 진로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왔으며, 주로 지각된 진로장벽이 높을

수록 진로결정과 진로선택에 어려움이 있음을 발표하였

다[5-7]. Swanson, Deniels 및 Tokar[8]에 따르면 진로장

벽은 진로와 관련된 행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선택이나 목표, 동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

나 진로 행동에 방해가 될 것으로 지각되는 여러 부정적

인 사건이나 상황 등을 통칭한다. 진로장벽은 대학생으

로 하여금 바람직하지 못한 진로결정을 하거나 진로미결

정을 보이게 하기 때문에 개인의 삶 속에서 진로결정을

어렵게 하는 진로장벽과 관련된 요인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9]. 진로장벽을 연구한 Son[9]은 진로계획

에 있어서 자신의 진로목표 실현을 방해하는 내∙외적

요인들을 진로장벽이라고 정의하였다. 내적 요인은 심리

적인 장벽들이며, 외적 요인은 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의 장벽들을 의미한다. Cha et al.[10] 역시 진로장벽을

심리적 차원과 환경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으며

심리적 진로장벽은 진로목표 성취를 방해하는 자신감 부

족이나 성격적인 문제 등을 의미한다. 또한, 환경적 진로

장벽은 진로목표 성취를 방해하는 신체조건이나 나이,

학벌 등과 같은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진로장벽을 의미한

다. Ko et al.[11]의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내적 진로장벽 즉, 심리적 진로장벽

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과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적 진로장벽은 유

의한 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적진로

장벽과 내적 진로장벽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

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음을 볼 때, 진

로장벽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구분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Joe[12]는 대학생 진로장벽과 관련된 변인에 관한 메

타분석을 통해 개인특성 변인, 맥락 변인, 인지 변인, 진

로발달수준 변인의 4개의 변인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개

인특성 변인 중에서 성별에 관한 연구물들은 서로 상반

된 결과들을 보여주었다. 즉, 여성의 진로장벽이 남성보

다 더 높다고 밝힌 연구[8,10,13]와 오히려 남성이여성보

다 더 많이 지각한다고 밝힌 연구들[14,15]과 성별에 따

른 차이가 없다고 밝힌 연구들[16,17]이 있었다. 하지만,

학년과 심리적 진로장벽의 관계에서는 저학년이 고학년

보다[18], 지방소재 대학생의 경우 1학년이 4학년보다, 서

울소재 대학생의 경우 1학년이 3학년보다[19] 심리적 진

로장벽을 더 많이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대학 신입

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진로에 대한 고민과 심리적인 어

려움을 지각하는 것을 시사한다. 대학 신입생들은 아직

은 대학 생활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고 자신이나 진로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심리 외적인 장벽

요인들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 보지 못하거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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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고민하면 할수록 바꿀 수 없는 환경적인 요인에 대

한 심리적인 좌절감을 느낀 채 심리 내적인 불안과 갈등

으로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는 진로장벽 중에서 심리적 진로장벽을 다루는 내용을

포함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외적 진로장벽은 각 개인마다 또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준비된 자원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

어, 단기간 내에 변화시키기엔 제약이 많은 환경적인 요

인보다는 개인 내적인 요인에 해당하는심리적인 진로장

벽을 해소하는 접근을 집단프로그램에 적용하고자 한다.

한편, 사회인지 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에서는 인지적 판단을 포함한 개인적인 특성, 외

적인 환경, 그리고 행동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진로발달

을 한다고 보았다[20]. Swanson과 Woitke[21]는 진로장

벽 개념이 사회인지 진로이론에 적용될때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쓰일 수 있다고 하였으며, 자신감 부족

이나 의사결정의 어려움 등 내적인진로장벽이 자기효능

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된다. 연구자들은 진로장벽과

관련된 변인연구에서 Bandura[22]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근거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

는 주어진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며, 진로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학

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연구한 국내의 연구결과

들[23-27, 49]은 대학생들의 성공적인 진로결정을 위해

필요한 심리기제임을 나타내고 있다. Kim et al.[23]은 대

학생의 진로장벽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으며, 특히 Kim[25]은 대학 신입생이 지각하는 진로

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신입생을 위한 진로

상담에 있어서 신입생들이 느끼는 진로장벽에대한 탐색

과 더불어 진로장벽에 대처하는 방식을 평가해봄으로써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하고 과거 성취경험을 자각하도록

하는 자기효능감 향상 전략이 포함되어야함을 제안하였

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장벽 간의 부적인

상관이 있고, 특히 진로장벽의 하위영역 중 직업정보 부

족 뿐만 아니라 자기명확성 부족, 미래불안 등 개인내적

요인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

면서 대학 신입생들의 진로상담에 심리적개입이 필요하

다고 제안하였다.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자들[28]은 과제를 수행할

때 강화전략으로 처벌중심이나 외적보상을 활용하기보

다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행동을 결정하고 지각하는

자기결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내재적인 동기가 유발되어

자신의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기결정성은 개인이 얼마나 자신의 행위에 대

한 통제나 조절을 잘 할수 있다고 느끼는지의정도를의

미하며[29], 자기결정성 이론은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중요성을 조명하는 개

념으로서 그 동안 학업성취, 건강, 심리치료, 진로장벽 등

에 적용되어 왔다[28,30-32]. 또한 진로탐색활동은 내재

적인 동기유발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자기결정성과 대학생의 진로의 관련성을 연구한

Kim[30]과 Lee et al.[34]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자기결정

성과 진로장벽은 부적 상관이 있음을 밝혔으며, Han[35]

은 대학생이 진로를 결정할 때 자율성 지각이 유능감 지

각보다 선행된다는 모형을 검증하였다. 특히 Guay et

al[36]의 연구에서는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결정성 이론

에 근거한 진로 미결정 모델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부

모나 또래의 자율적인 지지가 강하고 통제가 약할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율성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즉, 대학생의 진로장벽 해소를 위한 교육 방안으

로 자기결정성 제고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대학 신입생이 느끼는 심리적인 진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느끼는 심리적인

진로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들뿐만 아니라 진로결정

에 대한 인지적인 측면인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전략

과 함께 동기적인 측면인 자기결정성을 증진시키는 전략

들이 유효할 수 있다.

각 대학들은 대학생들의 진로문제를 돕기 위해서 진

로 및 취업지원 부서를 설치하고 다양한 진로 관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신입생들에게도 대학생활의 조기 적응과 진로지도의 일

환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진로상담을 권장하고 있다. 기

존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에게 진로지도를 제공함으로써

진로발달과업뿐만 아니라 취업과의 연계에도 중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7], Kim[38]과 Yoon[39],

Kim et al.[26], Park et al.[40]의 연구에서는 진로지도를

통해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ho et al.[27]와 Kim[50]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과 관련이 되어 있

음을 밝혔다. Ha et al.[41]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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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으며 이로 인해 진로상담을 가

장 많이 받고싶어 한다고 하였으며, 대학생활 적응을 위

해 진로프로그램을 대학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체

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 신입생이 느끼는 심리적

인 진로장벽 해소를 위한 집단프로그램을구성하여 심리

적인 진로장벽을 해소하는 전략과 더불어진로결정 자기

효능감과 자기결정성을 높이는 전략들을 대학 신입생들

에게 적용한 후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활의 조기적응과 진로발달 지원이 필요한 신입생

들에게 진로 및 취업지원 부서가 제공할 수 있는 진로프

로그램의 하나로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심리적 진로장벽 해소 집단프로그램에 참

가한 처치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서 심리

적 진로장벽점수가유의하게감소할 것인

가?

연구문제2. 심리적 진로장벽 해소 집단프로그램에 참

가한 처치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할

것인가?

연구문제3. 심리적 진로장벽 해소 집단프로그램에 참

가한 처치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서 자기

결정성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할 것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K시 소재 4년제 대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참

여에 동의하는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

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시작과 더불어대학생활 오리엔테

이션 기간에 대학 내 지원 부서에서 프로그램에 대해 안

내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

의한 학생들 중에서 처치집단과 대기자비교집단에 각각

9명씩 무선 할당하였다. 처치집단과 대기자 비교집단 각

각의 개입 전에 심리적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과 자기결정성 문항으로 구성된 사전설문을 실시한 후

2018년 3월 2주부터 4월 4주까지 총 7회기에 걸쳐서 각

집단별로 한회기 당 120분씩 심리적 진로장벽 집단프로

그램을 진행하였다. 대기자 비교집단에 속한 학생들은

실험이 끝난 7주 이후에 진로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약속하였다. 아울러 집단프로그램 후 사전설문과

동일한 내용의 사후설문을 실시하였다. 처치집단에 참여

한 이들 중에서 집단프로그램에 2회 불참하고 사후평가

를 실시하는 마지막 날에 참여하지 않은 불성실한 1명을

제외하고 처치집단 8명, 대기자 비교집단 9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처치집단은 19.5세(SD=1.9), 비교

집단은 21.6세(SD=.24)이고, 성별은 처치집단은 남자가

37.5%(3명), 여자가 62.5%(5명)이며, 비교집단의 남자가

66.7%(6명), 여자가 33.3%(3명)의 분포를 보였다.

2.2 연구도구

2.2.1 심리적 진로장벽

대학 신입생의 심리적 진로장벽을 측정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의 진로모색에 방해가 되는 진로장애 인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Kim[19]이 개발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기존의 진로장벽검사와는 달리 장벽내용을 심리

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으로 구성하였다. 심리적 장벽은

직업정보 부족 4문항, 자기진로 이해부족 5문항, 자신감

부족과 성격문제 5문항, 취업의 현실여건 3문항으로 4개

요인, 17문항으로 구성되며, 환경적 장벽은 취업기반부족

4문항, 학벌과 전공 2문항, 나이와 신체조건 3문항, 경비

와 집안사정 2문항, 부모와 주변인 2문항으로 5개 영역,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진로장벽

4개 요인 17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

적 진로장벽이 높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Kim[19]의 연구에서의 4개 요인의 신뢰도계수(Cronbach

a)는 각각 .81, .70, .71, .5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87, .56, .72, .74이었다.

2.2.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Betz

와 Voyten[42]이 개발한 진로결정효능감 단축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직업정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할 기회를 가

질 수있다’ 등의 5문항, 목표선택 ‘내가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등의

5문항, 미래계획 ‘만약 내가 선택한 전공을 공부하는데

학업 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어떤 방법들을 취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등의 5문항, 문제해결 요인으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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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상황에서 전공이나 진로목표를 위한일들을 꾸준히

수행할 수 있다’ 등의 5문항, 자기평가 요인으로 ‘나는 나

의 능력을 정확히알 수 있다’ 등의 5문항,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사용된 척도의신뢰도계수(Cronbach a)는 전체

.94, 직업정보는 .67, 목표선택은 .82, 미래계획은 .82, 문

제해결은 .64, 자기평가는 .70이었다.

2.2.3 자기결정성

자기결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Deci와 Ryan[28]이 개

발한 Basic Psychological Scale을 Lee et al.[43]이 한국

형 기본심리욕구 척도로 개발 및 타당화 한 것을 사용하

였다. 원 척도는 자율성(예, 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통

제받고 억압받는다고 느낀다) , 유능성(예, 나는 내 자신

이 매우 유능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관계성(예,

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

낀다)의 3개 하위척도로 각 척도 당 6개의문항으로구성

되어있다. 모든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평정하도록 되

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계수

(Cronbach a)는 전체 .83, 자율성 .63, 유능성은 .70, 관계

성은 .65로 나타났다.

2.2.4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지

프로그램 참여 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와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3문항의 설문을 실

시하였으며 ‘불만족(1점)’에서 ‘매우 만족(5점)’으로 각문

항의 중앙치가 3점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2.3 심리적 진로장벽 해소 집단프로그램 내용 구성

본 연구에서는 신입생의 심리적 진로장벽 해소를 위

한 집단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의 Kim[44]과

Kim et al.[45]과 Lee et al.[46]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장벽 해소 집단프로그램 구성 요소를수집하여 분석

하였다. 기존 프로그램들의 공통적인 구성 요소를 살펴

보면, 심리적 진로장벽 해소를 위한 요소로는 자기이해

와 탐색, 진로장벽 인식, 직업세계 이해, 의사결정능력 증

진이었고, 환경적 진로장벽 해소 요소로는 취업시장에

부딪치기, 구직기술 습득으로 확인되었다. 본 프로그램에

서는 심리적 진로장벽 해소를 위해서는기존의 집단프로

그램 구성 요소인 자기이해와 탐색, 직업세계의 이해, 그

리고 진로장벽 인식의 요소를 포함하였다. 아울러, 본 연

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차별적으로 자기효능감과 자기

결정성 욕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여 기존의

자기결정성 증진을 위한 집단프로그램[32]을 참고하여

프로그램 구성 요소에 포함하였다. 결국, 연구자가 대학

신입생의 진로상담 프로그램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 요소들은 자기이해, 직업세계 이해, 심리적 진

로장벽 이해와 자기효능감 발견, 자기결정성 욕구 발견

으로 구성하였다. 대학생들은 대부분 대학 내 진로및 취

업지원 부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 학기

단위로 신청하거나 중간시험 또는 기말시험을 기점으로

마무리 짓는 것을 원한다. 또한 프로그램 기간 내에중간

시험이나 기말시험 일정이 잡혀있는 경우에 중도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여대생의 진로장벽 해소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44,45]에서도 각각 7회기, 8회기를

실시하였다.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 향상 집단상담의

효과성을 연구한 Kim et al.[23]의 연구에서도 8회기를

실시하였다.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 향상 집단프로그램

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매주 2～3회씩 2주에 걸쳐 12회기

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앞선 연구에서는 1회기 당 120

분을 구성하였다면 이 연구에서는 1회기 당 90분을 적용

하였다. 집중과정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대학생들에게 매

주 2～3회씩프로그램을 적용하기에는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기 시작과 더불어 중간시험 이

전에 또는 중간시험 이후부터 기말시험 이전에 프로그램

을 마칠 수 있도록 7회기로 구성하였다. 이후 구성한 프

로그램에 대하여 진로 및 심리상담 전문가이면서 프로그

램 개발 관련 연구논문을 3편 이상 발표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2인에게내용타당도검증을 받아서 수정∙보완하

였다. 내용타당도는 프로그램 기법의 적합한 정도, 프로

그램이 대상에게 적합한 정도, 그리고 흥미나 동기 유발

의 정도에 대해서 각각 5점 likert 척도(1점 ‘매우 적합하

지 않다’ ~ 5점 ‘매우 적합하다’)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전

문가들이 평정한 점수를 가지고 Haxbleton 등이 사용한

CVI 지수(내용타당도 평정법; Content Validity Index)를

산출하였다[47]. CVI 지수는 전문가 2인이 평정한 총 전

체 합계점수에 대한 4점(‘적합하다’)과 5점(‘매우 적합하

다’)에 평정한 점수의 합의 비율로 산출한다.



한국디지털정책학회논문지 제16권 제10호490

session main subject contents

1 opening yard
- program introduction, orientation
- pre-test
- look at your life through career life curves

2
self-understan

ding

- psychological test(HTP) & job preference
test

- exploring your own psychology and
interest according to test results

3

understanding
of the

occupational
word

- search for the occupational world
- discovery ability(strength) and talents

4

understanding
of

psychological
career barriers

- breaking psychological career barriers
using sandplay

- expressing coping strategies for
psychological career barriers using
sandplay

5
self-efficacy
discovery

- exploring and analyzing success
experiences

- reevaluation of success experience by
self-decision making

6
self-determina
tion needs
discovery

- autonomy, competence, relational needs
enhancement activities

7 closing yard

- decorating my day in the future using a
sandplay

- evaluate the program and share your
impressions

- post-test

Table 1. contents of the psychological career 

barriers group program

전문가들이 평가한 CVI 지수를 산출한 결과, 기법의

효과성 CVI=.94, 대상의 적용성 CVI=1, 동기유발 전략

타당성 CVI=.81이었으며, 이는 구성한 프로그램의 내용

이 타당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Table 1과 같다. 즉, 대학

신입생의 심리적 진로장벽 해소를 위한 집단프로그램은

자기이해, 직업세계의 이해, 심리적 진로장벽의 이해,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욕구 발견을 주 내용으로

포함하였다.

2.4 분석방법

대학 신입생의 심리적 진로장벽 집단프로그램 참여

유무가 심리적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그리고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프로그램 실

시 전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마친 후 사전

검사와 동일한 질문지로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를 SPSS Ver. 21.0을 이용하여 처치집단과 비교집

단 간의 사전 동질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처치집단

과 비교집단 간의 사전 사후 점수 차이를 이용한 독립표

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만족 정도를 평

가하기 위하여 실시한 만족도 분석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각 척도의 중앙치와 비교분석하였다.

3. 결과

3.1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사전 동질성 확인 

결과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 동질성 확인을 위하여

심리적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그리고 자기결정

성 사전검사의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

와 같다. 우선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심리적 진로장

벽 점수의 사전 동질성 검증 결과, 사전심리적 진로장벽

점수의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t=1.27, p>.05).

이는 두 집단이 동질 함을 의미한다. 또한 두 집단 간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 점수의 사전 동질성 검증 결과, 사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scale group N M(SD) t

psycho.
career
barriers

lack of job
information

treatment 8 6.12(1.80)
.83

control 9 5.44(1.58)

lack of
self-understanding

treatment 8 7.00(1.85)
.29

control 9 6.78(1.20)

lack of confidence
treatment 8 8.25(1.28)

.36
control 9 8.00(1.58)

conditions of
employment

treatment 8 4.75(.46)
1.57

control 9 4.56(1.23)

total
treatment 8 26.12(2.47)

1.27
control 9 24.78(4.23)

self-
efficacy
in career
decision-
making

vocational information
treatment 8 16.5(2.07)

1.58
control 9 18.55(3.12)

select goal
treatment 8 17.25(3.53)

.79
control 9 18.44(269)

future plan
treatment 8 15.13(2.47)

1.19
control 9 17.22(4.35)

problem-solving
treatment 8 16.63(2.19)

1.96
control 9 18.88(2.52)

self-evaluation
treatment 8 16.88(1.55)

1.92
control 9 18.66(2.64)

total
treatment 8 82.37(9.44)

1.73
control 9 91.77(14.52)

self-
determina

tion

autonomy
treatment 8 32.25(6.43)

.63
control 9 34.00(4.92)

competence
treatment 8 31.62(6.78)

1.16
control 9 35.11(5.57)

relationship
treatment 8 33.13(6.05)

.94
control 9 35.55(4.63)

total
treatment 8 97.00(17.07)

1.08
control 9 104.66(11.95)

Table 2. results of pre-homogeneity test of 

treatment group and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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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t=1.73, p>.05). 이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점수

에서 두 집단이 동질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기결정성

점수 역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t=

1.08, p>.05). 두 집단이 동질적임을 확인하였다.

3.2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 사후 차이 검증 

결과

3.2.1 심리적 진로장벽의 효과 

대학 신입생의 심리적 진로장벽 집단프로그램 참여

유무가 심리적 진로장벽에 미치는 효과를알아보기 위하

여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간 사전 사후 차이 검증을 실시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리적

진로장벽의두 집단간 사전사후차이 검증 결과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32, p<.05).

심리적진로장벽의하위척도를살펴보면 3개의하위척도

들(자기진로 이해부족, 자신감부족과 성격문제, 취업의

현실여건)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직업정

보부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것으로 나타났

다(t=2.37, p<.05). 즉 프로그램 개입한 처치집단의 심리

적 진로장벽 사전점수와 사후점수 차이는비교집단의 점

수 차이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대학 신입생

에게 적용한 진로프로그램은 대학 신입생의심리적 진로

장벽 점수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scale group N M(SD) t

psycho.
career
barriers

lack of job
information

treatment 8 -1.88(1.55)
2.37*

control 9 .44(.88)

lack of
self-understanding

treatment 8 -1.50(2.26)
1.52

control 9 .11(1.45)

lack of confidence
treatment 8 -.75(2.49)

1.06
control 9 .55(2.55)

conditions of
employment

treatment 8 -.63(1.30)
.91

control 9 .00(1.50)

total
treatment 8 -4.75(4.46)

2.32*
control 9 .00(4.00)

* p<.05

Table 3. pre-post difference test of psychological 

career barriers scores according to 

group

3.2.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효과 

대학 신입생의 심리적 진로장벽 집단프로그램 참여

유무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 간 사전 사후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의두 집단간 사전사후차이 검증 결과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80, p<.05).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척도를 살펴보면 직업정보

(t=2.91, p<.05), 문제해결(t=2.27, p<.05), 자기평가

(t=3.89, p<.01)는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목표선택(t=1.76, p>.05), 미래계획

(t=2.03,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프로그램 개입한 처치집단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전

점수와 사후점수 차이는 비교집단의 점수 차이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대학 신입생에게 적용한 진로

프로그램은 대학 신입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점수를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척도 집단 N M(SD) t

self-
efficacy in
career

decision-m
aking

vocational
information

treatment 8 4.25(3.57)
2.91*

control 9 -.44(3.08)

select goal
treatment 8 2.25(4.71)

1.76
control 9 -.78(2.04)

future plan
treatment 8 4.13(3.90)

2.03
control 9 .33(3.77)

problem-
solving

treatment 8 2.63(3.50)
2.27*

control 9 -.77(2.68)

self-
evaluation

treatment 8 4.25(3.05)
3.89**

control 9 1.00(2.50)

total
treatment 8 17.50(16.96)

2.80*
control 9 -2.66(12.69)

* p<.05, ** p<.01

Table 4. pre-post difference test of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making scores 

according to group

3.2.3 자기결정성의 효과

대학 신입생의 심리적 진로장벽 집단프로그램 참여

유무가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

단 간사전 사후 차이검증을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같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결정성의 두 집단 간 사전

사후 차이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t=3.14 p<.01). 자기결정성의 하위척도를

살펴보면 유능성(t=3.59, p<.01), 관계성(t=2.31,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자율성(t=1.60, p>.05)은 통계적으로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즉, 프로그램 개입한 처치집단의 자기결정성 사전

점수와 사후점수 차이는 비교집단의 점수 차이에 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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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대학 신입생에게 적용한 진로

프로그램은 대학 신입생의 자기결정성 점수를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3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 결과

대학 신입생의 심리적 진로장벽 해소를 위한 집단프

로그램에 참여한 8명에게 마지막 회기에 프로그램 만족

도를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이 프로그램참여에대

한 전반적인 만족 정도는 평균 4.63(SD=.55)로 나타났다.

둘째, 이 프로그램이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확신에 도움

이 된 정도는 평균 4.75(SD=.41) 이었으며, 셋째, 이 프로

그램이 진로장벽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

정도는 평균 4.63(SD=.52)로 나타났다. 이는 이 프로그램

에 참여한 대학 신입생들은 이집단프로그램이 진로결정

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자신의 진로장벽해소에 효과적이

라고 평가한 것을 알 수 있다.

scale group N M(SD) t

self-
determin
ation

autonomy
treatment 8 4.25(6.71)

1.60
control 9 .11(4.40)

competence
treatment 8 3.50(5.37)

3.59**
control 9 -4.33(3.53)

relationship
treatment 8 1.38(3.92)

2.31*
control 9 -5.44(7.45)

total
treatment 8 9.13(13.42)

3.14**
control 9 -9.89(11.53)

* p<.05, ** p<.01

Table 5. pre-post difference test of self-determination

scores according to group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심리적 진로장벽 해소 집단프로그램이 대

학 신입생의 심리적 진로장벽 해소,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 그리고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처치집단에 속한

신입생의 심리적 진로장벽 점수의 사전 사후 차이는 비

교집단에 속한 신입생의 사전 사후 점수 차이에 비해 유

의한 감소가 확인되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직업정

보는 비교집단의 사전 사후 차이 평균 점수에 비해 처치

집단의 사전 사후 차이 평균 점수가 유의하게 낮아졌다.

하지만 자기진로 이해부족, 자신감부족과 성격문제, 취업

의 현실여건에서는 비교집단에 비해 처치집단의 평균 점

수가 낮아지기는 했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지금

까지 진로장벽 연구에서는 주로 진로장벽의 구인 및 측

정[8,9,19,21], 진로장벽 개입방법[9,25,44]을 연구해왔으

며, 진로장벽 집단상담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44,45]에

서는 진로집단상담 참여자들이 통제집단에 비해서 진로

장벽을 낮게 인식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는 전체적인 심리적 진로장벽은 낮게 인식하였으나, 자

기진로 이해부족, 자신감부족과 성격문제 등은 유의하게

낮아지지 않은 것을 볼 때, 심리적 진로장벽에서 특히 성

격적인 특성과 연관되어 있는 심리적인 진로장벽 문제는

집단프로그램과 동시에 개인상담을 함께 적용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전략들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을 검증한 Chon[48]의 연구에서도, 아직 진로 목표가 명

확하지 않은 신입생들이기에 이력서 작성이나 취업 면접

과 같은 구체적인 구직활동보다는 자기 이해와 역량 탐

색 위주의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교육 형태도 다양하게

반영하여 개인상담, 진로교육, 진로특강, 직업인 인터뷰

등과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 요소를 포함하였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을 신입생들에게 적용하고자 할 때는 집단프

로그램 참여자들 중에 성격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지 선별한 후 이들에게는 집단프로그램 참

여 이후에 개인상담과 연계하는 구조화된 방식의 프로그

램을 제공함으로써 집단 속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개인상담을 통해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을 고

려해 볼 수 있겠다.

둘째,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처치집단에 속한

신입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점수의 사전 사후 차이는

비교집단에 속한 신입생의 점수 차이에 비해 유의한 향

상이 확인되었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집단상담

을 적용한 Chon[48]의 연구결과, 실험집단에 참여한 신

입생들은 처치집단에 속한 신입생들보다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심리

적 진로장벽이 낮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

각한다고밝힌 Ko et al.[11]의연구결과를 통해볼 때, 신

입생들에게 적용한 본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신

입생들의 심리적 진로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통해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직업정보와 문제해결, 자기평가는 비교집

단에 비해 처치집단의 사전 사후 차이 평균 점수가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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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목표선택과 미래계획은

비교집단에 비해 처치집단의 사전 사후 차이 평균 점수

가 다소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Kim et al.[24]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진로장벽을 잘 극복하며 진로발달 및진로결정을 이루는

데 성공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여대생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의 효과성을 검증한 Kim[44]과 Kim et al.[45]의 연

구에서는 진로결정효능감의 4가지 모든 하위영역(직업

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고하였다. 대학생에게 진로집단상담을 적용한 Yoon[39],

Kim et al.[23], Kim[38], Kim et al.[26], Park et al.[40]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 향상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입생을 대상으

로 효과성을 검증한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향상되었으나 세부요인의 목표선택과 미

래계획은 비교집단에 비해서 처치집단의 점수가다소 증

가되기는 하였으나 유의한 수준의 증가가 아닌 것을 볼

때, 이제 막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생들에게는 진로

결정 과정에 있어서 직업정보를 분석하고문제해결을 위

한 전략들과 이에 대한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과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를 시도하는 과정의 효능감은긍정적인 작

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목표를 선택하고 이를 토

대로 장기적인 미래계획을 세워나가는 과정에대한 효능

감의 변화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고 계속적인 변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볼 수 있다. 그러므로본 연구 결과를

적용하여 대학 신입생들에게 진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 할 때에는 진로결정이 신입생 시기의 단기간에 결정

되기보다는 대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점진적으로 구체화

되고결정화되어야 할요소임을 고려해볼수 있다. 즉, 신

입생들에게는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구체화시켜가는

과정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함을시사한다.

셋째,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처치집단에 속한

신입생의 자기결정성 점수의 사전 사후차이는 비교집단

에 속한 신입생의 점수 차이에 비해 유의한 향상이 확인

되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유능성과 관계성은 비교

집단에 비해 처치집단의 사전 사후 차이 평균 점수가 유

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율성은 비교집단에

비해 처치집단의 사전 사후 차이 평균 점수가 다소 높아

지기는 하였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는 자기결

정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장벽을 잘극복한다고 밝힌

Kim[3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Deci &

Ryan[28]이 제안한 인간의 기본 심리욕구인 자기결정성

이 높은 경우 내재적인 동기가 생겨서 자신의 행위를 잘

통제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Kim[30]의 연구에서도 자기

결정성이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생들에 비해서 자기진로

결정을 용이하게 하여 자신의 진로장벽을 잘 극복한다고

하였으나,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

계성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였다는 것이 본

연구결과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즉, 본 연구결과, 대학신

입생이 자신의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기술을 사용할 기회를 경험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심을 주고받으며 연결되어져 있다는 감정을 느

끼게 될 때 내재적인 동기가 발생하여 심리적인 진로장

벽을 낮게 인식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세 하위요인 중에

서 자신의 행동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지각하

는 자율성의 욕구의 변화 정도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추

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결정성의 내적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진로프로그램

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은 대학 신입생의 심리적 진로

장벽을 낮게 인식하는데 유효한 전략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대학의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의 수도 제한적이어

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대학 신입생에게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추후연구에

서는 연구 참여자를 늘려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공에 따른

진로장벽 해소전략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고 제한된 연

구가 이루어졌다. 이는 인문계열이나 체육계열보다 공학

계열 전공 여대생의 경우 진로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을

낮게 지각한다는 연구 결과[51]를 적용하여 추후 연구에

서는 전공별 진로장벽해소 요인을 탐색하여 적용하는 연

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특히 지방대학 출신이 취업

의 제한점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불안정과 심리적 진로장벽 인식은 좀 더 크리

라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진로장벽을 해

소하는 진로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더 요구된다. 이러

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환경적인 진로장벽보

다 심리적인 진로장벽을 낮추는데 중점을 두고, 인지적

인 측면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동기적인

측면인 자율성과 유능성, 그리고 관계성의 자기결정성

욕구를 향상시키는 진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였

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있다. 본 연구결과의제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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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여 대학 신입생의 심리적 진로장벽을낮추고 자신

의 진로에 대해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진로를 결정해나가

는 진로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 대

학 신입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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